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範となる人物を 35 名ずつ、計 105 名を取り上げ、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『世宗実録』（在位 1418-1450）56 巻、1432 年 6 月 9 日
付記録。本論文で取り上げられている『朝鮮王朝実録』
は、全て「朝鮮王朝実録ホームページ（http: //sillok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設は 4,352 個が残っている。「孝子碑 · 烈女門など 孝 ·
烈行記念施設　全国に 4352 個」（『東亜日報』1984 年 5
月 10 日 6 面）。
19
 朝鮮王朝 18 代王顯宗（1641-1674) と王妃である明聖王
后（1642-1683) 金氏の陵墓。「一夫一妻守った純情、死
生決断党派争いに‘頭を抱える’」（『週刊東亜』758 号、
2010 年 10 月 18 日）80 頁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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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교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
―「열녀」와 「칠거지악」을 중심으로―
Korean Confucianism and a woman 




근대 이전 ,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유교 사회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, 그리고 그 사회의 유지와 
발전을 위해 살아갔다 . 즉 , 종속적인 존재로서 규정되었던 여성들은 다수의 유교 규범을 통해서 엄격한 
삶을 강요받은 것이다 .
특히 , 그 중에서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「열녀」와 여성들을 엄격히 규
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「칠거지악」은 나라를 내세운 거대한 유교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 . 
여성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키게 했던 정조관념으로 많은 「열녀」를 만들어 냈으며 , 
그러한「열녀」들을 대중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다 . 게다가 , 자기자신의 삶에서 내
몰리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지켜야만 했던「칠거지악」은 그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존
재로 인식되는 규범이었던 것이다 .
따라서 , 그 당시의 여성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당연지사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고 , 인간 본래의 감정
이나 욕망을 억누르면서 남성이 만들어 낸 유교 규범을 필사적으로 지키는 현모양처가 되도록 노력했다 . 
그리고 , 그 결과 한국의 조선 사회에는「악녀」가 존재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.
（2013 年 11 月 1 日受理）
